
자연물 관찰 표현하기

개발자 지경미(설악산생태탐방원)_응용
그림 그리기 기술보다 자연물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통해 풍부한 시선, 다른 관점으로 자연
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연물에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. 평상 시 쉽게 지나쳤던 자연물
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자연물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이해하여 향후, 자연물을 접했을 때 
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자연물을 관찰하고 그릴 수 있는 계기를 
마련한다. 또한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끈기있게 표현할 
수 있는 자세를 갖을 수 있다.

활용대상 초등학생(고학년) 이상

활용시기 사계절

준비물 스케치북, 수채화물감, 붓, 팔레트, 물통, 연필, 지우개, 드로잉펜, 
휴지 등

소요시간 2시간 이상

제작비용 없음



운영사진_관찰 방법 소개 운영사진_채색하기(색관찰)

운영방법

1. 프로그램 소개
2. 관찰하기 연습
3. 선의 맛 살리기 연습
4. 자연물 준비하기
5. 스케치 및 펜선 그리기
6. 채색하기
7. 관찰기록 남기기
8. 뒷정리하기

향후방향

운영 대상층에 따라 상황에 맞는 해설을 함께 진행한다.
 - 생태계 이야기, 숲의 천이 과정 이야기 등 자연 전체에 대한 이야기
 - 계절별 자연의 형태와 색에 맞는 감성적인 이야기
 - 도토리는 왜 둥글게 생겼는지, 단풍잎은 왜 날개처럼 생겼는지 등 자연에 대한 
    이야기(관찰한 뒤에 이해도가 높아진다)

참고내용

※계절별 자연의 형태와 색에 맞는 감성적인 이야기
  (여름-초록-생기-활발-에너지/가을-갈색-차분함-희생)

주의사항

 - 자연물은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. (잎이 말라버려 형태가 변할 수 
    있다) 부득이하게 살아 있는 자연물을 가져오는 경우,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너무 단순한 형태의 자연물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.


